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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의 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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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Service Satisfaction among Elderly Using Day 
Care Services

Su-Bin Choi, Myoung-Jin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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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노인 143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C시 소재 13곳
의 주간보호서비스 시설에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IBM SPSS 27.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
다.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대인관계, 서비스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였고,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로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 서비스 만족
도는 일반적 특성 중 학력, 종교, 요양보호사 수, 시설이용 결정 주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인관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우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위계
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1에서는 종교, 요양보호사 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9.3%이었다(p<.05). 
Model 2에서는 우울, 요양보호사 수가 영향요인이었고 설명력은 46.6%로 증가하였다(p<.05). 그러므로 주간보호서비
스 이용 노인의 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해 영향요인을 고려한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ervice satisfaction among 143 elderly 
subjects using daycare services. All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at 
13 daycare service facilities located in C City and analyzed using SPSS Ver. 27.1. Correlations between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rvice satisfaction were identifi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factors influencing service satisfaction were identifi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ccepted for P values <.05. Servic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dependent on general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d education level, 
religion, and number of caregivers. Service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daily living activities and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and dep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odel 1 showed 
religion and number of caregivers positively influenced service satisfaction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9.3% (p<.05), whereas Model 2 showed depression and number of caregivers were influential factor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6.6% (p<.05). Therefore, to improve the servic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using day care services changes in services are required that take into account these influential factors.

Keywords : Elderly, Day Care Center, Service Satisfa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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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2019년 14.9%

에서 2067년 46.5%로 높아짐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러한 고령화의 가속화로 가족의 
부담이던 부양문제가 사회적, 국가적 책무로 인식이 변
화하면서 2008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제도
는 현재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사회
보험 제도로 확대되었다[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
정, 가족 부담의 경감이 목적이며 이 제도 내 재가급여의 
주간보호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노인 등이 신체활동 지
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받는 것이다. 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뿐
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사회
적 지지를 제공하여 우울 감소와 삶의 의욕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3]. 주간보호서비스 센터는 2014
년 920개, 2018년 1,400개에서 2022년 4,838개로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다[3].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시설의 다양
화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 주간보호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4].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인의 주관적 삶에 대
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복지서
비스의 제공은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5]. 
노인의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은 경증 건강문제가 중증장
애로의 이환을 예방하고, 요양시설 입소로 인해 발생하
는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6]. 주간보호서비스 욕구
와 전반적인 만족도의 향상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요인이며 노인의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만족
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7]. 따라서 주간
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의 만족도 증가를 위해 그 영향요
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신체 기능과 독립적 삶의 유지에 중요한 일상
생활 수행능력은 신체기능평가의 유용한 평가결과이기도 
하다[8]. 신체기능저하는 건강한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건강문제이다[9].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특성에 따라 복지시설서비스 만족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10].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간
병서비스 품질의 영향요인이고, 간병서비스 품질은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11]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이용 

만족도의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대상자일수록 복지서비
스의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12]. 그러므로 주간보호서비
스 이용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서비스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년기 노인의 우울은 가장 대표적인 정신건강문제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모든 측면에 광범위한 지장을 초
래한다[13].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는 노인의 우울은 
건강과 긴밀한 관계로, 우울은 노인의 21.1%가 경험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14]. 
이처럼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들은 의욕상실 등의 문제로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하될 수 있고 서비스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Lee[13]의 연구에서 복
지서비스 이용 노인은 건강한 일반 노인에 비해 우울 수
준이 월등히 높았다. 그러므로 특히 주간보호서비스 이
용 등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 악화를 예방하고 적
극적인 서비스 이용과 만족도 증진을 위해 질높은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울로 인한 무력감은 대인관계 형성에 곤란을 느끼게 
하고[15], 노년기의 다양한 상실 경험은 사회적 관계의 
감소로 대인관계 위축을 일으켜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
[16]. 이처럼, 노인의 대인관계는 자신의 존재 가치 인식
에 중요하므로 노년기에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은 
부정적 정서 예방에 중요하다. Jung[17]의 연구에서 상
호작용을 통한 관계 혜택과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유의미
하고, 관계 혜택은 서비스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인관계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의 서비스 만
족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주간보호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과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을 위한 중재 시 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

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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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충북 C시 소재 13개의 주간보호서

비스를 1개월 이상 이용한 노인으로 MMSE-K(Th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20점 
이상이며 의사소통과 설문지 응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ver. 3.1.9.4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중간 효과크기 .15[18], 유
의수준 .05, 검정력 .80, 14개(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대인관계, 서비스 만족도, 일반적 특성 10개)의 변수로 
검정력 산출 시 필요한 표본수는 최소 135명이었다. 탈
락률을 고려하여 1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불완전 응답(25부, 14.9%)을 제외한 143명(85.1%)
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Katz et. al[19]가 개발하고 

Won et. al[20]가 번안한 한국형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
정도구(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 식사하기, 
이동,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의 총 7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7-21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Won et. al[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3이었다.

2.3.2 우울
우울은 Yesavage & Sheikh[21]가 개발하고 Kee[22]

이 번안한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GDSSF-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0-15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
다. Kee[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다.

2.3.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 & Guerney[23]에 의해 개발되

고 Moon[2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5문항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 범위는 25-12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4이었다.

2.3.4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는 McMurtry & Hudson[25]이 개발

하고 Kim[26]이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적용가능
하도록 수정한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만족척도
(Korean version of the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CSI-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0문항
으로 전문성 요인, 상호작용 요인의 2개 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Kim[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17

일까지 충북 C시 소재 13곳의 주간보호서비스 시설에서 
이루어졌다. 

시설장들에게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 대상자 선정기
준,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 등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설문지 작성은 연구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
되, 시력저하와 손 떨림, 편마비 등의 문제로 직접 작성
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나 연구자가 대신 작성하였다. 그
리고 설문조사를 마친 후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
정의 사례품을 전달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대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부터 승인을 받은 후(1040647-202006-HR-036-01)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 시설장에게 허락을 받
았고, 연구의 내용과 목적, 소요시간, 연구 참여자의 비
밀보장, 참여의 자발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도 포기
를 원하는 경우 중간에 철회할 수 있음도 설명하였다. 연
구 자료는 연구목적만을 위해 사용하였고, 연구 참여 동
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자료분석은 IBM SPSS 프로그램 ver. 27.0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의 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

369

Characteristics n % M±SD t/F
p

scheffe

Gender
Male 36 25.2 86.68±9.63

-0.81 .415
Female 107 74.8 88.34±10.83

Age (yr)
65-79 30 21 88.99±9.83

0.27 .76080-89 90 62.9 87.44±11.00
≥ 90 23 16.1 88.43±9.79

Education level

Uneducated 61 42.7 90.76±8.23

2.97 .034
Elementary school 43 30.1 85.52±12.78

Middle school 18 12.6 84.53±13.15
≥ High school 21 14.7 87.53±6.84

Presence of spouse
Yes 62 43.4 86.38±10.99

-1.54 .125
No 81 56.6 89.11±10.07

Number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1 63 44.1 89.16±9.13

1.84 .142
2 29 20.3 84.10±10.95
3 12 8.4 86.59±13.63

≥ 4 39 27.3 89.18±10.98

Religion
Yes 91 63.6 90.39±9.12

3.87 <.001
No 52 36.4 83.61±11.49

Number of caregivers
≤ 4a 52 36.4 85.79±12.56

5.08 .007
c>b>a5-8b 82 57.3 88.22±9.01

≥ 9c 9 6.3 97.49±2.50

Facility use period (month)
< 6 22 15.4 89.31±7.17

1.96 .1446-12 34 23.8 90.51±8.46
> 12 87 60.8 86.56±11.75

Who decides on facility use
by oneself 50 35 90.59±8.74

2.25 .026
by others 93 65 86.49±11.16

Economic level
Low 22 15.4 89.99±8.78

0.53 .585Middle 97 67.8 87.68±11.09
High 24 16.8 87.01±9.77

Table 1. Differences in serv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대인관계, 서비

스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대인관계, 서비스 만족도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대인관계, 서비스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는 Table 

1과 같다. 서비스 만족도는 학력수준, 종교유무, 요양보
호사 수, 시설이용 결정주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고졸 이상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종
교가 있는 대상자는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서비스 만
족도가 높았다(p<.05). 요양보호사 수에서는 시설인력이 
많을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시설이용 결
정주체에서는 자의가 타의보다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p<.05).

3.2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대인관계와 서비스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우울, 대인관계, 서비스 만
족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서비스 만족도는 일
상생활 수행능력(r=-.257, p=.002), 우울(r=-.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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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Constant) 26.76 <.001 15.50 <.001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1.0
Uneducated .230 1.86 .064 .072 0.69 .487

Elementary school -.021 -0.17 .861 -.092 -0.95 .341
Middle school -.065 -0.63 .530 -.092 -1.07 .283

Number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1) 1.0
2 -.127 -1.53 .128 -.047 -0.67 .499
3 -.112 -1.39 .166 -.079 -1.20 .232

≥ 4 .022 0.26 .791 -.082 -1.15 .249

Religion
Yes .245 3.02 .003 .128 1.78 .077
No 1.0

Number of caregivers
(≤ 4) 1.0
5-8 .128 1.58 .115 .243 3.55 <.001
≥ 9 .234 2.70 .008 .160 2.24 .026

Who decides on facility use
by oneself .112 1.22 .222 .036 0.48 .630
(by others) 1.0

Activities of daily living -.078 -1.10 .269
  Depression -.573 -7.17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10 -.12 .901

F 4.405(p<.001) 10.518(p<.001)

  .250 .515

adj.  .193 .466

Table 3. Factors Affecting Service Satisfaction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
(r=.331, p<.001)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Variables 1) r(p) 2) r(p) 3) r(p) 4) r(p)

Activities of 
daily living1) 1

Depression2) .331
(<.001) 1

Interpersonal 
relationships3)

-.324
(<.001)

-.492
(<.001) 1

Service 
satisfaction4)

-.257
(.002)

-.624
(<.001)

.331
(<.001) 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rvice satisfaction

3.3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 분석결과 분산팽창계수(VIF)는 모두 10 이하였으
며, 공차한계(Tolerance)값은 .357~.881으로 다중공선
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값을 분석한 결과 1.476으로 잔차 간 상호 독립적이

었다.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ODEL 1 에서는 일반적 특성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동거가족수, 종교, 요양보호사 
수, 시설이용 결정주체를 더미변수 처리하여 입력하였다. 
MODEL 2 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대인관계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MODEL 1에서는 종교, 요양보호사 수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19.3%로 나타났다
(F=4.405, p<.001).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있는 노인이
(β.=245, p=.008), 요양보호사 수가 4명 이하인 경우보
다 9명 이상인 경우(β=.234, p=.008)에 서비스 만족도
가 더 높게 나타났다. 

MODEL 2에서 독립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서비스 만
족도의 설명력은 46.6%로 증가하였다(F=10.518, p<.001). 
유의한 영향요인은 우울, 요양보호사 수이었다. 우울이 
높을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β=-.573, 
p<.001), 요양보호사 수가 4명 이하인 경우보다 5~8명
(β=.243, p<.001), 9명 이상(β=.160, p=.026)인 경우에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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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일반적 특성에서 종교 
유무, 요양보호사 수, 시설이용 결정주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o[27]의 연구에서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이 
종교가 있는 경우 이용 만족도가 높았고, 주간보호서비
스 시설내의 인적 자원,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Gong[11]
의 연구결과에서도 시설의 규모가 크고 요양보호사 수가 
많을수록 추천 의향과 재이용 의사는 높아졌다. 본 연구
에서 시설이용 결정주체가 자의인 경우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
다[27,28]. 시설이용 의지가 클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타인에 의한 동기는 강제성이 크거나 여러 상
실의 정도가 클수록 거부감이 커져 생활 적응에는 부정
적 결과가 나타났다[29]. 그러므로 시설이용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시설이용에 대한 장점 및 중재프
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우울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30-32]와 동일한 결과
이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감소하면 우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노년기의 경우 상실의 경험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은 우울을 심화시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32] 우울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대인관계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사회적 관계망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Kim[3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Yoo[34]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적 관계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일상생활 수
행능력의 감소는 사회적 활동에 방해되는 부정적 요인으
로 작용[33]하므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
인에게 신체적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일상생활 의존도가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i[11]
와 Hwang[35]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의 직원 서비스를 많
이 받아야 하므로 시설 거주만족도 중 가장 큰 영향요인
인 직원서비스 만족이[35]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가장 많

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일상
생활 수행능력 정도에 따른 서비스 이용 만족도을 확인
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우울과 대인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이는 Yeom[36]과 Lee[3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역할에 따른 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사회적 폭을 넓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
는데 기여한다[37]. 따라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원
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서비스 만족도와 우울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Sa[38]와 Lee[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우울은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만족도 등의 감정표현을 억제하
므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울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과 참
여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서비스 만족도는 대인관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Kim[39], Min[4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Min[40]의 연구에서 대인상호작용의 증가는 서비스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높은 만족도는 회원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지속시켰다. 이
처럼 집단내의 대인관계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적응, 그리고 만족에 중요한 역할[41]을 하므로 대인관계
와 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의 서비스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요양보호사 수로 나타
났다. 

우울은 서비스 만족도의 부정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우울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감소한 것과 같이 
Sa[38]의 연구에서도 시설 입소노인의 우울과 시설 이용 
만족도는 부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oon[42]의 연구 결과 노인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둘 간의 매개효과를 
가진 우울을 낮출 필요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돌봄서비스와 우울은 부정적 관계이므로 우울이 감소되
어야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은 노년기 특성인 우울로 인해 무기력
해지고 상호작용의 저하로 사회활동과 참여가 저해되어 
서비스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노
인들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과 적극적인 활동 참여는 삶
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
다[43]. 이처럼 전반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노년기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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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켜 서비스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수는 서비스 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 수가 5~8명, 
9명인 경우 4명 이하에서보다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하였
다. 즉 요양보호사 수가 많을수록 서비스 만족도는 증가
함을 의미한다. 이는 충분한 시설인력과 활발한 자원봉
사자 활동, 그리고 직원과의 소통이 고객만족도의 긍정
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Ahn[4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충분한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된 안심병동의 간
호서비스가 일반병동에 비해 간호서비스 만족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Whang[4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노인의 인원이 적을수록, 업
무 부담이 적어지게 되고 노인과의 교류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서비스 질 수
준이 높게 나타났다[46]. 이러한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서
비스 태도는 노인의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환자의 수가 적을수록 요양보호사
의 서비스 태도는 향상될 수 있고, 공감도 또한 높아져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47]. 이처럼 노인돌봄종
합서비스 이용자들은 돌보미에 대한 관계 유지와 지속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설의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
라 인적요인의 상호작용이 서비스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므로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 내 
인적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행정적 검토와 지원
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의 서비스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우울, 요양보호사 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예방
하기 위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의 지속적인 관리와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또한, 시설 내 적정한 인력확보와 인적 자원의 효율
성 극대화를 위한 대책 마련 즉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교육과 그들의 직무만족도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
다. 그 외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이 이용하고 있
는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스스로가 서비스 만족
도 영향 요인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신체
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것도 본 
연구 의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임상노인간호 
수행 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
상자는 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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